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의 제보문건 유출 의혹 ‘수사의뢰’

- 노트북 한 대, 조사 하루 전날 하드디스크 포맷 정황 포착

- 10일 조사개시… 자체적 사실 확인 어려워 경찰 수사 필요

경상남도가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내부제보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 유출여부에 대한 수사를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진상 조사를 위해 언론보도 다음날 인 10일 도 사이버보안 전문요

원을 포함한 자체 조사반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 고객지원팀 관계자 입회하에 

감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8대 전부를 살펴봤다.

도는 로그기록 검색으로 지난 6월 감사반 5명이 사용했던 노트북 5대를 특정하

고, 감사관련 문서파일 저장여부, 인터넷 사용기록, 이메일 사용기록 등 7가지 

방법으로 살펴봤지만,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채용비리관련 파일은 발견할 수 없어 

당시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트북 한대가 조사 하루 전날 인 9일 오후, 시스템 에러로 부팅이 되지 

않아 외부 업체를 통해 시스템 포맷과 프로그램 재설치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

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남개발

공사 동의하에 ‘감사 증거자료 현품채집 수령증’ 교부, 노트북 8대 전부를 봉인 

후 채집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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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에는 사이버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분석에 

필요한 장비도 없어 유출여부를 밝혀줄 노트북에 대한 기술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우리 도가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셀프조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투명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와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관련법에서 정한 후속조

치를 단호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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